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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1일 교사로 ‘경제안보 
시대 자유무역협정 중요성’ 특강

- 산업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통상교육 지속 강화 추진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7.15.(월) 

천안에 위치한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천안여상)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통상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별 강연은 지난 

5.30.(목) 서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에서의 특강 강연 이후 두 번째이다.

  특강이 개최된 천안여상은 산업부가 직업계고 학생 대상으로 FTA 및 통상 

교육 후 취업과 연계시키는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에 2020년

부터 5년간 연속 참가 중이며, 작년까지 4년 동안 64명의 수료생을 배출

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쟁을 겪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경제안보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FTA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개방은 한국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는 수단이다”라고 강조

하였다. 

  이날 특강은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

었으며, 참여 학생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무역과 

통상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우리 학생들이 FTA 

및 통상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배양해 나갈수 있도록, ‘중고생 

대상 통상 교육’,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등 다양한 교육, 홍보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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